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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한 기술제휴 가속화

ㅇ 연료전지차의 개발비용 삭감과 기술선점을 위한 완성차 대기업 

간의 기술 제휴가 본격화되고 있음

ㅇ 기술협력과 인프라 정비를 위해 기업 간의 연합전선 움직임은 다른

기업들의 기술개발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임

☐ 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한 기업 간의 기술제휴 강화

 ㅇ 차세대 에코카·수소연료전지자동차(FCV)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

완성차 대기업들이 공동개발에 합의, 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움

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

  - 연료전지차는 항속 거리의 문제와 충전 시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

판매가 침체되고 있는 전기자동차(EV)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 

실용화 및 보급 확산이 기대됨

 ㅇ‘12년 초에는 세계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수소공급시스템의 규격을 

통일하여 저장탱크에서 차량에 수소를 주입하는 접속 플러그를 

통일시키기로 합의

  - 통일규격에 참여한 기업은 도요타(日), 다임러(獨), GM(美), 혼다(日), 

스즈키(日), 르노(佛), 폴크스바겐(獨), BMW(獨), 포드(美), 현대자동차

(韓) 등 11개 기업임

  - 가스, 에너지기업들과 연계하여 수소보급소의 공동정비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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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도요타·BMW 연합

 ㅇ 1월 24일에는 도요타가 BMW와 연료전지차 공동개발에 합의하였

다고 발표

  -‘15년 세단 타입의 연료전지차 시판을 목표로 하는 도요타는 

BMW와 연계함으로서 개발 기간의 단축과 비용 삭감을 도모

  - 연료전지차는 전기모터 등 구동계의 제어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자

동차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생산 비용을 대폭 삭감시킬 

수 있을 것으로 예상 

    * 도요타는 '15년에 판매할 연료전지차의 가격을 500만 엔 정도로 책정

 ㅇ 도요타는 발전장치 등 연료전지차의 기간부품 기술을 공여하고, 

BMW는 수소가스 저장용기에 사용되는 경량소재인 탄소섬유에 

관한 기술을 제공

  - 스포츠카의 중형 차종도 양 기업이 차대의 플랫폼을 공유하고, 공동 

개발하는 초경량 강화수지 등을 사용한 자동차를 개발할 계획

    * 양 기업은 차세대 고용량 리튬전지 공동개발에도 합의

□ 닛산르노·다임러·포드 연합

 ㅇ 1월 28일에는 닛산르노가 독일의 다임러, 미국의 포드와 연료전지

차를 공동개발하기로 발표하고, '17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

  - 닛산르노는 다임러와 이미 자본 제휴하여 연료전지차의 공동개발을 

진행하고 있었는데 포드가 추가로 합류

  - 도요타와 혼다는 1990년대부터 연료전지차에 관한 핵심기술을 축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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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왔으나, 기술에서 불리한 닛산르노는 도요타 연합에 대항하기 

위해 새로운 연합을 구축한 것임

  - 닛산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

부분의 개발을 주도하고, 다

임러는 배터리와 모터 등을 

최적으로 조합시키는 연료전

지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며, 

르노는 개발되는 연료전지차의 

기술을 활용하여 양산 체제를 

구축하여 비용을 삭감하고, 포

드는 공동개발계획을 총괄

 ㅇ 포드는 미국 정부와 강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수소 보급소의 

정비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리한 협상을 전

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□ 시사점

 ㅇ 완성차 대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는 차량 가격 인하와 수소 공급

인프라를 공동으로 정비하는 등으로 연료전지차의 대중화 박차를 

가할 전망

  - 10년 전에는 대당 가격이 1억 엔이었는데, 현재 500만 엔대까지 

인하시킴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이 용이해짐

  - 수소 보급소의 설치도 자동차기업들 간의 협력을 초월하여 에너지 

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도 추진될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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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일본기업들의 에코카 연합이 형성되면서 향후 현대자동차, GM, 

폴크스바겐 등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음

  - 우리 자동차기업들은 기존 연합에 합류하거나, 새로운 연합을 형

성할 경우 한미 FTA의 이점을 활용하여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

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 ㅇ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연료전지차의 

규격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양산시에 부품을 대량 공급할 수 

있도록 기술개발과 양산체제 구축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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